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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두루마리 형태의 필사본으로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가사는 "어화세상친지<내>들 나에

말삼들어보소"로 시작되는 가사이다. 

[원문]  

가거지샤 

어화세상 친지내들 나에말삼 들어보소 

사시동란 때를못라 인간친목 못다하고 

셜중에 섭한마음 자중에 전하오니 

일가친척 모던사람 화목하순 하옵소서 

◆◆사람 팔자좋아 부귀영화 누리고셔 

자손만대 행복하며 친구손을 얼사잡고 

천하시풍 구경하니 경치도 조흘시고 

동서남북 살펴보니 앞뒤산에 꾀꼬리는 

인생마음 슬피하고 심신일하 생각하니 

일장춘몽 꿈이로다 이내팔자 귀박하며 

화목화순 못하고 천지에 먹은마음 

일월로 변치안해 강산점기 구경하니 

심신이 홀란하야 설중에 먹은마음 

인하할길 전여어 서산대사 만나거던 

구천에 들라가서 염나왕께 기도하여 

이몸을 대신하여 밤낮불공 하옵시면 

대사에 은덕으로 극락세계 들러가면 

결초보은 하오리다 자중에 모인손님 

나에말삼 들으소서 우리부모 사적보면 

엇지아니 원통할가 우리부모 날나을때 

공도들고 히도들어 고이고이 길러내여 

영화를 볼라더니 영화를 볼라더니 

영화는 고사하고 죄화만 닥처오니 

우리부모 귀한은해 항해가 말라지고 

천상에 비할진대 어디다 갑으리가 

부귀빈천 업어지고 극진찬란 적어가니 

우리부모 불상하다 나어리고 철모릇딸 

남어가문 보내어서 예이도덕 바아업고 

삼강오륜 몰라쓰니 군자도리 행신하기 

어지아니 어려우며 남에부모 섬기기가 

예전에 단종신하 족하삼촌 미운같고 

열두궁려 모여안자 단종대왕 섬기같고 

조심조심 극진대우 설왕모에 귀부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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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하답 하는같다 그럭저럭 고성타가 

삼사월이 경과되니 부귀빈천 어되두고 

제화를 만나더니 세상일이 모다실고 

고향을 버리고서 부모동기 작별고고 

동미사람 이별하고 산을넘어 물을건너 

단보다리 질머지고 어리자식 앞세우고 

부지거처 나려오니 이곳이 어될는고 

고평 여기로다 낮설은 타향땅어 

이곳어 어이살며 어느동기 나를차자 

어린자식 구원할가 문전결식 다니면서 

문전마다 개를짓고 한줌한줌 모아다가 

어린것을 구원하니 만사가 몽중일세 

너른덜을 살펴보니 항금같이 물떠서 

금포포장 들은같고 안빈락도 우리형세 

보리추수 할라하니 경가파산 이아닌가 

이리저리 생각다가 낮한가락 손에들고 

개가차는 물을건너 근근던신 건너가니 

보리는 비를마자 깍굴로 절을하고 

부모니도 예숙하다 우리부모 살라쓰면 

이모양 아니될걸 이러겠 생각하고 

밭머리에 돌라안자 대상통곡 하였쓰니 

그아니 원통할가 생사화복 우리인생 

안빈락도 이안인가 동서남북 다니면서 

문전결식 하올적에 어린것이 불상하며 

근근덕신 모은양식 집에다 같다녹코 

들러갈 마음업어 부모슬하 차와서 

그날밤을 자고나니 그날밤에 비가와서 

적강철리 이르우니 건에갈간 전여업고 

갯섭으로 나려오니 농부들 거동보서 

논매기 일삼는다 일하는 저농부요 

네성천이 어떠하오 저농부 대답하대 

석천물이 더집어서 거에죽게 되였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사 양유버들 한포기를 

간신이 붓들고서 석천물을 벗어나고 

집을향해 들러오니 눈물이 앞을가려 

발길을 지채하며 문전을 당도하니 

어린자식 거동보소 사오일을 굼주린몸 

엇지아니 서러우며 서산대사 사명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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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아모리 생불인들 아니먹고 살수있나 

엄마엄마 우는소리 구곡간장 다녹는다 

이러타시 지낼적에 염라왕 호통하야 

시부모님 오라시니 거역할자 누구있나 

불효한 이몸에게 유언한 말씀업이 

세상을 떠나시니 철천시 조원이며 

자식됫 도리로서 변소를 못맛으니 

불민한 이인생이 화목하개 못하오니 

불안한 이내마음 금할때 업나이다 

삼사년을 지낼적에 수탄서름 다받고서 

어리자식 앞세우고 동서남북 해아리며 

굼주림을 면케하니 말로도 다못하고 

글로도 다못하내 예천장에 들어서니 

알들한 나에친구 위로하며 하는말이 

자내도 무심하내 생명같은 도장을랑 

달란다고 외주는고 생명같은 도장으로 

상석을게 씨앞으로 내라쓰니 

이일을 어이할고 그이튼날 정신차려 

소제지에 올라가니 여러사람 하는말이 

무심하다 이사람아 어이그리 못오는고 

이러게 문답한후 죄단소송을 걸러쓰며 

소송건단 말을듯고 소제지에 올라오니 

여러사람 하는말이 예전에 세조대왕 

단종을 내처다가 만하강 절벽에다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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